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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베르호프스타트 총리 각하,

그리고 귀빈 여러분,

각하와 일행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된

각하의 아시아 4개국 순방이 매우 유익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벨기에는 우리의 오랜 우방입니다. 6∙25전쟁 당시에는 3,500명이 참전하여 수

많은 젊은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외환위기 때에도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투자사절단을 보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벨기에 국민의 숭고한 헌신과 성원

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각하,

벨기에가 지금까지 이룩해 온 성취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

사점이 많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유럽통합에 앞장서 온 벨기에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

다. 2001년 의장국으로서 EU 헌법조약 교섭의 기초가 된‘레켄 선언’을 주도했

454

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유럽의 정치적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4천 달러의 선진경제를 일으킨 벨기에의 저력도 부러움의 대상

입니다. 물류기반과 투자환경, 인적자원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작은 영토와 부족한 자원을 기술과 두뇌로 극복한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와 함께 벨기에의 국민통합 노력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습니다. 다양

한 언어와 민족 사이의 갈등을 수준 높은 정치력으로 풀어 냈고, 이것이‘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드는 또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벨기에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국가전략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한 선진한국 건설, 사회갈등 해소, 그리고 평화와 번영

의 동북아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각하와의 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7월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에 이어 오늘 개정

에 합의한 투자보장협정이 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총리 각하의 건승과 벨기에의 무궁한 번영, 그리고 양국 국민의 우정을 위해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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